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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이 
일자리와 만나는 날, 8월 ｢일자리 수요데이｣

-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고용서비스 집중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역산업의 특성에 따라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년 11월~) 
7월까지 채용행사에 2,889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5,683회 진행했다.
   *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채용면접,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
  8월에는 22일부터 지역의 청년, 중장년들이 적합 기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 서울강남, 인천 등 17개 고용센터에서 채용행사 24회 등 개최 
  서울고용센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직무설명회 ‘일자리 수요데이 설來임’을 개최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현장 특강을 통해 기업문화와 직무별 
채용프로세스 등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고용센터는 경일대학교와 공동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지역 강소기업인 에스엘㈜, 남산병원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역청년들에게 현장 면접을 통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한국공항공사 등과 힘을 모아 중장년 구직자 중심으로 
‘항공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아시아나 에어포트, 케이에이㈜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보안검색대 요원, 기내식 조리보조원, 지상 조업직 등 다양한 
공항 관련 일자리에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면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설명회와 취업서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역주력산업의 구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는 
고용센터도 있다. 인천고용센터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위치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일자리 
기관이 함께 지역 뿌리산업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엠코테크놀러지 
등 3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직무내용 등 일자리 수요데이 관련 구체적인 정보와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처 등은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면 채용정보-채용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
센터에 연락하여 현장면접 일정과 특강 등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복지+센터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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